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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 지난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‘고준위 방사성 
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’ 제정(안) 입법을 예
고함에 따라,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방안에 
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. 
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와 관련하여 2016년 5월 호
주 왕립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국제공동 저장‧처
분 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, 국내 
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계획과 함께 하나의 안으로
서 호주남부의 국제 공동 저장‧처분 시설 해 검
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. 
 

2. 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향후 계획

2.1 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
 2016년 5월 기준 시운전 중인 원전을 포함하여 
국내 운전 중인 원전은 총 25기고, 월성 중수로 4
기와 19기의 경수로가 가동중에 있다. 고준위방사
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
기준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형 원전 16,297다발, 
중수로형원전 408,797다발, 연구용원자로 502다발
로 16 년 이후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형 원전 
73,110다발과 중수로형 원전 255,840다발, 연구용 
원자로 1,600다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.

2.2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예상포화년도
 현재 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소내 임
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에 있으며, 임시저장시설의 
용량을 고려할 때, 고리 2016년, 한빛 2019년, 한
울 2021년, 신월성 2022년에 포활될 것으로 예상
된다. 소내이동이나 조 저장 의 내부설치를 가정
할 경우 고리 2028년, 한빛 2024년, 한울 2026년 
신월성 2038년에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
연료 처분을 위한 저장시설이 시급한 문제로 두
되고 있다. 

2.3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
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향후 고준위방사성 폐기

물 관리정책 추진일정에 따르면, 부지선정 12 년, 중
간저장시설 건설 7 년, 인허가용 URL (Underground 
Research Laboratory) 건설‧실증 연구 14 년(동시 
추진), 인허가용 URL에서 실증연구 이후 영구처분
시설 건설 10 년으로 총 36 년에 걸쳐 고준위방사
성폐기물 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
다. 정부는 또 하나의 책으로 국제공동 저장‧처
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바, 지난 2016년 5월 
호주왕립위원회에서 수행한  사용후핵연료 국제공
동 저장‧처분 시설의 타당성을 검토 내용을 아래에
서 살펴보았다. 

3. 호주남부 국제공동 저장‧처분 시설

3.1 국제공동 저장‧처분 시설에 대한 호주의 입장
 국제공동 저장‧처분 시설과 관련하여 호주의 입장은 
현재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. 사용후핵연
료 처분시설을 위한 심지층처분 시설의 경우 수십 
년 전 부터 각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, 저장 시설의 
건설위한 암반 특성은 주 내에 적합한 위치가 존재
하기에 기술적으로 합당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.

3.2 시설 운영과 관련된 호주남부의 특성 분석
 호주남부는 Gawler 륙괴와 Curnamona 륙
괴로 고결정성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5억
년과 15 년 전에 형성되어 1 km 이상의 연속된 
실트암(siltstone)과 사암, 셰일, 석회암 및 역암으
로 이루어진 퇴적층을 갖추고 있다. 또한 부분
이 지질학적으로 활성층에 위치해 있으나, 불의고
리로 불리는 활성 단층에 위치한 지역과 비교해 
볼 때 전 세계적으로 활성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. 
호주남부의 기후는 매우 건조한 편에 속해 심지층
처분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적합한 기후를 
지니고 있다. 
 정치·사회적 관점에서 보면, 호주남부는 정치적으
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, 사용후핵연료 국제 공동 
저장‧처분 시설을 위한 기존의 체계는 유권자와 지
역공동사회의 합의를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가
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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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계획
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저장‧처분 시설의 건설 및 
운영을 가정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. 사용후핵
연료 중간 저장 시설의 운영을 가정하였을 때, 중
간 저장 시설은 프로젝트 시작 11 년 이후 이용하
며, 이후 부지 선정, 허가, 건설의 진행을 가정하였
을 때 중간저장시설은 프로젝트 시작 후 83 년까
지 이용한다. 또한 사용후핵연료는 이후 최종처분
장에 28년 이후부터 이송을 시작하여, 92 년까지 
이송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. 사용후핵연료
의 경우 최종 처분장에 처분 전 40 년의 냉각기간
을 가정하였다. 

Fig. 1. Assumed facility development and operation 
timeline[1].

GDF(geological disposal facility)
IDR(intermediate depth repository)
ISF(interim storage facility)
UF(used fuel)

3.4 사용후핵연료처분 비용 산정
 사용후책연료의 최종처분을 위한 비용은 보수적으
로 175만 AUD/tHM으로 평가하였으며, 이는 상
국의 지불의사에 따른 195만 AUD/tHM 보다 20만 
AUD/tHM 낮은 금액으로 상국의 사용후핵연료 
운반과 준비를 고려한 금액이다. 지불의사에 따른 
금액 195만 AUD/tHM은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
평균값으로, 지불의사에 따른 금액의 경우 각국의 
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한 각국의 사정에 따라 
다른 것으로 나타났다. 최고 비용은 260만 
AUD/tHM으로 국가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존재
하지 않으며, 처분장 건설과 관련하여 국내 상황이 
여의치 않은 경우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적으
고 지질학적으로 불리한 경우이다. 

4. 결론

 최근 원자력발전에 한 우려 속에 사용후핵연료 
최종 처분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. 이에 
국내 지난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‘고준위 방

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’ 제정(안) 입법
을 예고함에 따라,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가 현실
로 다가오고 있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용
후핵연료 발생현황과 처리계획에 해 알아보고, 
하나의 안으로 호주 왕립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
료 국제공동 저장‧처분 시설에 관해 살펴보았다. 
국내 사용후 핵연료는 경수로의 경우 약 400 ton/
년이 발생하며, 다발 당 무게(450 kg)와 처분장 건
설비용  및 주민 합의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호주
에서 제안한 175만 AUD/tHM은 현실적으로 고려
해 볼 만한 제안이다. 이에 국내 사용후핵연료 처
분방안의 논의에서도 하나의 안으로서 남부호주
의 사용후핵연료 국제공동 저장‧처분 시설을 검토
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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